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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, 금융제재에 아시아 러브콜
미국․서유럽 금융제재 본격화 … 외화보유액 1/4 아시아은행 이체

이란이 미국 등 서구의 금융제재에 따라 아시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.

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3월 중순 UN과는 별도로 이란의 대외 달러화 거래를 봉쇄하

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스위스 UBS 등 7-8개의 유럽 은행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대부분의 은행이 신

용장(Letter of Credit) 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국내 등 아시아 지역 은행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은행은 신용장 거래

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.

유럽 은행들의 거래 거부로 이란의 HDPE(High-Density Polyethylene) 파이프 생산기업은 독일산 HDPE 수

입을 중단했는데 연간 3만5000톤의 HDPE 수요 중 90%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산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이란 NPC의 자회사 IPCC(Iranian Petrochemical Commercial)도 서구의 조치에 강경 대응할 방침으로 전

해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.

이란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유럽 은행들에 예치한 현금을 홍콩, 두바이, 

싱가폴,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은행으로 이체했으며 이체된 금액은 외화보유액의 1/4인 80억달러에 달하는 것

으로 파악되고 있다.

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재가 장기화되면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석유화학, 자동차, 조선 등 제조업 부문이 큰 

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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